
시키보의 사업 전략 - “소재력”으로 반전 공세  

시키보는 3개년 중기 경영 계획 “뉴 시키보 플랜”을 끝맺는 최종 연도를 2

년간 연장하면서까지 여러 사업마다 미진한 장ㆍ단점 분석을 끝내고 개선하

여, 2003년도에는 수세적인 경영에서 반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새로운 공세적인 전략에 따라 이익을 최대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섬

유 부문은 “소재력(素材力)”을 키워드로 하고 이익 최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섬유 부문은 “소재력”으로 활성화  

시키보는 2004년 봄에 5년 앞을 내다 본 경영에 대한 비전(vision)을 발표

하였다. 이 비전은 “5년 후에는 이러한 시키보로 발전하고 싶다. 그러기 위

하여는 여러모로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섬유 부문에서는 판매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도 이익 폭을 더 크게 하여 

든든한 흑자 체질을 만들 계획이다.  

니트 사업은 과거에는 텍스타일 판매가 주였었고, 제품은 20%를 약간 웃

도는 수준이었는데, 사업의 중심을 제품 사업으로 옮겨 발전시킬 계획이다.  

직물 사업에서는 패션을 잘 가미한 캐주얼로 대응하며, “유니폼”은 시키보

다운 기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되어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제까지는 작업복을 주 대상으로 하였었는데, 제품의 영역을 넓혀 



유니폼으로 정하고, 시키보만이 할 수 있는 “소재력”을 살려 이 사업을 확대

할 것이다.  

니트 제품 사업은 인도네시아에 방적부터 봉제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거점

이 있고, 중국에는 “상하이 시키보”라는 봉제 공장이 있으며, 일본 내에는 

“머메이드 어패럴(Mermaid Apparel)”이라는 봉제 공장이 있으므로 시키보가 

자랑하는 “소재력”을 “키워드”로 하여 이들 생산 거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여 연결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강화할 것이다.  

직물 사업에서는, 패션 의재료부(衣材料部)가 시키보 그룹에서 방적한 실만

을 사용하여 호평을 받아 왔듯이 제1사업부에서도 “소재력”을 활용하여 적극

적으로 캐주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패션 의재료부의 월간 판매액은 1억엔 

정도로 아직 적자를 보이고 있어, 더 확대하여야 한다.  

 

◎ 순수출은 홍콩을 통하여 강화  

순(純)수출(다시 수입 안하는 수출)은, 시키보가 자랑하는 실이나 텍스타일

을 “시키보 홍콩”을 통하여 중국이나 구미 시장으로 적극 판매할 예정이다. 

2003년부터 직물 부문이나 니트 부문도 “시키보 홍콩”을 통하여 중국이나 구

미 시장으로 적극 판매할 예정이다. 2003년부터 직물 부문이나 니트 부문도 

“시키보 홍콩”을 창구로 하여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원래 니트 관련 거점은 “시키보 홍콩”이었고, 직물 관련 거점은 “홍콩 영

업소”이었는데, 지금도 기구는 그대로 있지만, 2003년부터는 하나의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본의 수출 상품도 홍콩에서 총괄하여 시키보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다.  



방적 부분은 퀄리티(quality), 코스트, 딜리버리(delivery)의 세 힘이 합쳐져야 

비로소 고객의 요망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규모보다는 내실을 기하며 고객

에 대한 서비스를 중요시하여 투자할 것이다. 현재는 일본 내나 해외에서 현

재의 설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할 것이다.  

방적 공장은 다품종 소로트형으로 개조되어 있으며, 정방기는 매월 모든 

기계의 생산 품종을 교체할 정도로 교체가 많아졌는데도 코스트는 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설비 규모를 주로 따졌었는데, 지금은 설비의 운영 방법이 직접 

기업력(企業力)으로 연결되는 시대로 바뀌었다. 시키보도 설비가 소로트 생산

에 알맞게 개선되어 시설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 정방 추수는 많이 줄었는데 

앞 공정의 규모나 생산 능력은 전보다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특수한 차별화 

실만을 생산하면서 8만 5천추가 완전 조업하고 있다.  

 

◎ “양”보다는 다양한 가공 능력 등에 투자  

“시키보 고난(江南)”은 원래 셔츠감의 염ㆍ가공으로서 월 가공량은 400만

~450만m이었는데, 지금은 양(量)보다는 가공 능력을 보강하여 캐주얼 소재나 

유니폼 소재도 가공할 수 있게 되어 셔츠감 외의 가공이 많이 증가하였다.  

가공 부문에는 2003년에 1억 2천만엔 투자하여 설비를 보강함으로써, 가공

량보다는 신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설비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3년 11월부터는 월 기준으로 경상 흑자를 내고 있다. 방적 공장도 실제로 

생산되는 상품은 영업의 요구에 따라 공장이 개발하여 생산하는 방식이 주

로 되어 있으며, 해외에서도 영업을 중심으로 하여 생산이 추진될 것이다.  



시키보는 전통적으로 원료의 선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코스트는 어느 정도 비싸게 되어도, 원면의 조달은 생산 현장에 전문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원하는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시키보가 구매하는 미면이나 

호주면은 물론 상사를 통하여 구매하지만 조달은 생산 현지에 파견된 직원

의 확인을 받아 조달하며 엄선된 원료만을 전담하고 있는 스태프가 관리하

고 있다. ♣  


